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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고함수 소프트콘택트렌즈를 눈물량이 부족한 사람이 착용하였을 때 착용자의 시각적 성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비침습성 눈물막파괴시간이 10초 이하인 20대 성인 25명(남: 13명, 여: 12명, 평균연령: 24.16±2.15세)에
게 렌즈재질을 제외한 파라미터는 모두 유사한 동일 제조사의 고함수 구면콘택트렌즈(렌즈 A, 렌즈 B)를 

착용시켰다. 대상자의 시각적 성능은 렌즈 착용 30분 후와 7시간 후에 각각 시력, 대비감도 및 수차를 측

정하여 평가하였고, 렌즈 재질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눈물부족안의 양안시력은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 A 착용 시에는 착용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나, 실리콘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 B 착용 시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
비감도의 경우는 렌즈 A 착용 시 3, 5cpd에서 착용시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렌즈 B 착용 시에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단안 각막수차의 경우는 렌즈 A 착용 시에만 착용 7
시간 후 전체 수차가 착용 30분 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결론

눈물량이 정상보다 부족한 사람이 고함수 소프트렌즈를 착용할 때에는 착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재질

에 따라 시각적 성능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눈물부족안이 고함수 렌즈를 착용할 경우에는 시

각적 성능을 위하여서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 착용을 제안할 수 있겠다.

주제어: 눈물부족안, 고함수 소프트렌즈, 대비감도, 수차, 시력, 렌즈 재질

†

발 표 자 : 이세은, +82-2-970-6225, seeun@seoultech.ac.kr

교신저자 : 박미정, +82-2-970-6228, mjpark@seoultech.ac.kr

구연 발표 I 01

고함수 소프트콘택트렌즈 착용이 눈물부족안의 

시각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이세은⋅임하민⋅김재영⋅김소라⋅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 116 -

목적

본 연구에서는 습윤성 유지와 착용감 및 시력교정 증대의 목적으로 하이드로겔 렌즈 표면에 PVP 코팅

을 입힌 콘택트렌즈의 임상적 효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눈물량이 정상인 20대 21명(42안)을 대상으로 PVP 코팅 유무를 제외한 모든 파라미터가 동일한 두 종

의 하이드로겔 렌즈를 각각 착용시키고 렌즈 착용 15분 후, 8시간 후 및 한달 후에 각 대상자들의 대비감

도, 비침습성 눈물막파괴시간(NIBUT) 및 충혈 정도를 평가하였다. 대비감도는 명소시 및 박명시 조건에

서 각각 측정하였으며, OSDI 설문지를 사용하여 1주일 간격으로 자·타각적 증상을 조사하였다.

결과

대비감도는 명소시와 박명시 조건에서 모두 착용기간이 증가할수록 착용 전 대비 유의한 감소를 나타

내었으나, 코팅 유무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NIBUT는 착용 전 대비 착용기간 증가에 따른 유의

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착용 한달 후에는 코팅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렌즈 착

용기간의 증가에 따라 충혈 정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비코팅렌즈의 경우는 착용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코팅 유무 간의 충혈은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대상자의 자·
타각적 증상은 비코팅렌즈 착용 시에는 착용기간 경과에 따른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코팅렌즈 착

용 시에는 착용 3주와 4주 사이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 결과 눈물량이 정상인 경우는 습윤성분이 코팅된 하이드로겔 렌즈의 착용 시 착용기간이 증가

하더라도 습윤성분 비코팅렌즈의 착용 시와 비교하여 눈물막안정과 자·타각적 불편감에서 임상적으로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PVP코팅 렌즈를 착용한다면 착용자의 눈물막 안정성 유지를 통한 

착용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하이드로겔 렌즈, 습윤인자 코팅, 대비감도, 비침습성 눈물막파괴시간, 충혈, OSDI 설문

†

발 표 자 : 조창권, +82-2-970-6225, 1310078@naver.com

교신저자 : 박미정, +82-2-970-6264, mjpark@seoultech.ac.kr

구연 발표 I 02

수용성 코팅을 적용한 하이드로겔 렌즈의 임상 평가

조창권1 ･ 윤경희2 ･ 김소라1 ･ 박미정1,*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2인터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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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이용 시 주로 사용하는 손(사용손)과 우세손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주시 변화 시 우세안의 강도와 우세손 및 사용손의 관계가 자각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전국 안경광학과 학생 중 지원자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세안과 우세손, 모바일 디바

이스 이용 시 사용손과 사용습관 및 주시방향에 따른 자각적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우세안 및 우세손과 

사용손과의 일치여부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만족도를 분석하였고, 설문응답자 중 양안 시기능에 이상이 

없는 지원자 43명을 대상으로 우세안의 강도, 굴절이상도, 사위도를 측정하였고, 주시 변화에 따른 동공

반사광을 촬영하여 우세안과 비우세안의 이동량을 측정하였다.

결과

293명 대상의 전체 설문분석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이용 시 사용손과 우세손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으며, 사용손과 우세손이 동일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용불편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

내었다. 반면 사용손과 우세안이 동일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주시 집중불편도와 사용불편도

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가연구의 대상자인 43명의 설문분석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 이용 시 우세

안과 사용손이 동일한 경우 주시 집중불편도는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량적으로 측정된 우세안 강

도는 주시 집중불편도 및 사용불편도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O-ring test 결과 HIGH
그룹이 MID그룹 대비 높은 주시 집중불편도와 사용불편도의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높은 불편도의 경향

을 보였다. 주시 변화 시 이향운동에서는 우세안이 비우세안 대비 통계적으로 적은 이동량을 나타내었으

나 동향운동에서는 유의한 이동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결과 우세안과 모바일 디바이스 이용 시 사용손의 방향이 동일한 경우는 우세안의 주도적 역할

에 기인한 시각적 정보습득이 가능하므로 주시 집중불편도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세손과 모바

일 디바이스 사용손이 다른 경우는 양손 사용으로 낮은 사용불편도를 보였으므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 

시 자각적 불편감의 감소를 위하여서는 우세안의 방향으로 주시하며 우세손보다는 양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

주제어: 모바일 디바이스, 우세안 강도, 우세손, 사용손, 자각적 만족도, 안구이동량

발 표 자 : 홍광표, +82-2-970-6225, hoq0324@naver.com

교신저자 : 김소라, +82-2-970-6264, srk2104@seoultech.ac.kr

구연 발표 I 03

우세안 강도와 우세손의 관계가 모바일 디바이스 이용 시 

자각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홍광표 ･ 박미정 ･ 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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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iethyl phthalate (DEP) is a widely used plasticizer in order to make plastics more flexible. It can easily 
migrate into the environment since it does not form covalent bonds with polymer chains. The fact that DEP is 
commonly found in environment indicates the importance of probing into the interaction between DEP and 
biological molecules such as protein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diethyl phthalate on lysozyme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using spectroscopic methods and molecular docking study.

Methods

The fluorescence quenching study was performed depend on the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s of DEP to 
identify the quenching mechanism, binding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Conformational effect on the 
lysozyme upon binding of DEP was studied using circular dichroism spectroscopy. Furthermore, molecular 
docking analysis was carried out to calculate possible conformation of DEP that binds to the lysozyme.

Results

The results of fluorescence quenching study analyzed by Stern-Volmer equation revealed that the quenching 
procedure is mainly in a static way forming a complex with lysozyme. The equilibrium constant (Ka) and the number 
of binding sites (n) were increased and decreased respectively with increasing temperature. Negative 
thermodynamic parameters indicate that the binding interaction is favorable and consist of hydrophobic interactions 
and hydrogen bonds. Circular dichroism spectral study showed that DEP has little effect on the secondary structure 
of lysozyme. These results also correspond with the molecular docking analysis which suggested that DEP forms 
hydrogen bonds with Asn59 and Trp63 interacting with the other residues via hydrophobic interactions.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interaction of lysozyme with DEP was investigated. Spectroscopic evidences suggested that 
DEP binds to the lysozyme forming complex though its effect on the secondary structure of lysozyme was only 
marginal. The molecular docking analysis indicated that DEP binds to the lysozyme forming hydrogen bonds 
with Asn59 and Trp63. Therefore, DEP is thought to interact with Asn59 and Trp63 of lysozyme via hydrogen 
bonds while interact with the other residues via hydrophobic interactions.

†

Keywords: Lysozyme, Diethyl Phthalate, Hydrophobic interaction

Presenter : Jihye Ahn, +82-2-970-6225, mindgrace27@gamil.com

Corresponding author : Moonsung Choi, +82-2-970-6234, mschoi@seoultech.ac.kr

구연 발표 I 04

A spectroscopic and molecular docking study on the 

interaction of lysozyme with diethyl phthalate

Jihye Ahn ･ Moonsung Choi*

Departmen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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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3가지 유형(눈벌림과다형, 기본형, 눈모음부족형)의 간헐외사시에서 6개월 동안 실시한 시기능훈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방법

간헐외사시로 방문한 5세~28세의 남녀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기능훈련은 6개월 동안 주 1~2회씩 

진행하였고, 눈벌림과다형, 기본형, 눈모음부족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에 그룹별 시기능훈련 프

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양안시기능 검사는 첫 방문 시점과 훈련 후 3개월 그리고 6개월 방문 시점에 실시

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자에서 훈련 전후에 편위량은 원거리 16.4 PD에서 11.6 PD로 29.2 % 만큼 감소하였다. 근거

리는 20.1 PD에서 훈련 후 13 PD로 35.3 % 감소하였다. 원거리 양성융합버전스(PFV)는 분리점 10.6 PD 
회복점4.8 PD에서 훈련 후 분리점 39 PD 회복점 33.6 PD, 근거리 PFV는 훈련 전 분리점 15.9 PD 회복점 

9.6 PD에서 훈련 후 분리점 41.8 PD 회복점 33.4 PD를 보였다. 버전스용이성(VF)은 훈련 전과 후에 각각 

5.8 cpm와 15.1 cpm를 나타냈고, 눈모음근점(NPC)은 훈련 전후에 각각 15.1 cm와 3 cm였다. 입체시는 훈

련 전에 83.1 sec에서 훈련 후에 33.5 sec로 향상되었다.

결론

눈벌림과다형, 기본형, 눈모음부족형과 같은 간헐외사시에서 시기능훈련 후에 양안시의 예상값과 셔

드기준을 충족하였고, 3가지 유형에서 모두 기능적 치료기준을 충족하였다.

주제어: 간헐외사시, 시기능훈련, 양안시검사, 눈벌림과다, 눈모음부족

†

발 표 자 : 이양훈, +82-2-2637-6018, missionck@naver.com

교신저자 : 김효진, +82-41-550-2841, hjink@bu.ac.kr

구연 발표 I 05

간헐외사시에서 6개월 동안 실시한 시기능훈련의 효과

이양훈1 ･ 김효진1,2,*

1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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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연 발 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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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각막굴절교정수술 후 저평가되는 안압의 정도를 조사하고, 각막 절삭량에 따라 군을 나누어 각 군별로 

가장 적합한 안압 보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각막굴절교정수술을 받은 평균 연령 26.9±5.2세의 남

녀 501명 1002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안압은 비접촉식 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술 후 저평가된 안

압을 보정하기 위해 Ehlers, Shah, Dresden, Orssengo/Pye의 보정방법을 이용하여 술 전 비접촉식으로 측정

된 안압과 비교하였다. 또한 각막 절삭량에 따른 안압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경도, 중등도, 고도근시의 세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자에서 수술 전 안압은 비접촉식 안압계로 측정하였을 때 15.67±2.39 mmHg 이었고, 수술 후 

안압은 10.12±2.11 mmHg로 차이를 보였다. Ehlers의 보정방법으로 산출된 수술 후의 안압은 14.53±2.47 
mmHg로 술 전 안압과 평균 1.14±2.83 mmHg 차이를 보여 네 가지의 안압 보정방법 중에서 술 전 안압 측

정치와 가장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모든 대상군에서 Ehlers 보정법으로 보정된 안압과 술 전 안압의 

차이가 가장 적었다.

결론

각막굴절교정수술 후 비접촉식 안압계로 측정된 안압은 저평가되어 안압의 실제 값을 산출하기 위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모든 근시군에서 Ehlers의 방법으로 보정한 값이 가장 정확하였다.

주제어: 각막 절삭량, 각막굴절교정수술, 안압, 안압 보정

†

발 표 자 : 정희재, +82-41-550-2841, gmlwodmswl1@naver.com

교신저자 : 김효진, +82-41-550-2841, hjink@bu.ac.kr

구연 발표 II 01

각막굴절교정 수술안에서 각막 절삭량에 따른 

안압 보정방법의 비교

정희재1 ･ 박창원2 ･ 김효진1,3,*

1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2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3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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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정상안에서 조도에 따른 동공크기와 동공 중심점의 변화를 관찰하고, 근시도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과적인 질환 및 각막굴절교정수술에 대한 경험이 없는 29명(평균 연령 35.24±00세, 남자 15명, 여자 14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도에 따른 동공 중심점의 변화와 야간 근시량은 Wave Analyzer(medica 700, 
essilo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값은 각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통계 프로그램 

SPSS(ver 20.0)를 이용하여 조도에 따라 동공 중심점과 야간 근시도의 변화량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결과

조도에 따른 동공크기의 변화는 3.70±0.69mm에서 5.50±0.81mm으로 평균 1.80mm 만큼 증가하였다 

(p<0.001). 동공중심점 변화는 수평방향으로 평균 0.12±0.09mm, 수직방향 평균 0.13±0.13mm 만큼 이동하

였다(p<0.001 와 p<0.001). 조도에 따른 근시도의 변화는 구면도수 -0.15D, 원주도수는 -0.12D가 증가하였

다. 암소시 상태에서 시력의 질의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0.07mm 이상 동공중심이 이동한 경우는 58안중 

52안으로 89.66%이었다.

결론

조도가 낮아지면 동공의 크기변화와 함께 동공중심점의 변화가 발생하며, 근시도가 증가하였다. 향후 

조도에 따른 눈의 시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주제어: 동공크기, 조도 , 동공중심점, 동공중심 이동, 야간 근시

†

발 표 자 : 조현종, +82-2-6071-5302, 92hyunjong@naver.com

교신저자 : 김효진, +82-41-550-2841, hjink@bu.ac.kr

구연 발표 II 02

조도에 따른 굴절력과 동공중심 이동의 측정

조현종1 ･ 김태훈1,2 ･ 김효진1,2,*

1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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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터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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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일상생활에서 조도의 변화에 따라 색상 인식의 변화량을 알아봄을 통해 조도가 색인지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았다.

방법

안질환이 없고 나안 및 교정시력이 1.0 이상이며 색각이상이 없는 20대 성인 20명(남:10명, 여:10명, 평
균연령: 21.11 ± 1.25세)을 대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색채표준의 색상을 이용하여 주

간의 평균 조도(380 lux)와 터널 내의 최소 조도(80 lux) 기준 환경에서 적색, 녹색, 노란색, 파란색의 색상

의 인식값을 CIE L*a*b* 값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밝은 환경에서와 어두운 환경에서의 색상 밝기를 인식하는 정도는 적색과 노란색은 각각 4.3 ± 1.2%, 
8.7 ± 3.4% 색을 어둡게 인식하였으며 녹색, 파란색의 밝기는 조도에 따른 밝기 인식 차이가 없었다. 어두

운 곳에서 색상 인지는 적색은 초록색과 파란색 방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녹색은 빨간색과 노

란색으로, 노란색은 초록색과 노란색 방향으로, 파란색은 더욱 파란색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CIE L*a*b* 값을 통한 조도에 따른 색인지 변화량을 확인하여 본 결과 어두운 환경에서 색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색상 인지, 조도, CIE L*a*b*

†

발 표 자 : 장예진, +82-33-649-7431, rajunjin17@naver.com

교신저자 : 박상일, +82-33-649-7406, sangil@cku.ac.kr

포스터 발표 01

조도에 따른 색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장예진 ･ 하정미 ･ 박찬영 ･ 김범준 ･ 박상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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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교차성 복시와 비교차성 복시를 이용하여 근거리 주시시 우세안과 비우세안의 편위량을 비교하여 우

세안의 강도와 방향을 통해 우세안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 및 양안시기능에 문제가 없고 나안 및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20대 성인 28명(남:20명, 여:8명, 
평균연령: 21.34 ± 0.92세)을 대상으로 40 cm 거리를 주시시킨 후 전･후 각각 10 cm 거리에 있는 물체의 

편위량을 프리즘 디옵터(△) 값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주시점보다 근거리에 있는 물체를 주시하였을 때는 교차성 복시가 나타났으며 우세안에서는 2.6 ± 1.7 
△만큼 편위하였으며 비우세안에서는 5.3 ± 3.7△ 만큼 편위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원거리에서는 동측성 복시가 나타났으며 우세안에서는 3.2 ± 2.3 △, 비우세안에

서는 4.7 ± 3.3 △만큼 편위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세안과 비우

세안의 교차성 복시와 비교차성 복시에서 편위량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

했다.

결론

우세안은 검사방법과 검사환경에 따라 우세안 강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며 주시거리에 따라 우세

안이 변하는 경우도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복시를 통해 우세안의 강도를 비교하였으며 교차

성 복시와 비교차성 복시의 비교를 통해 우세안과 비우세안의 편위량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우세안, 교차성 복시, 비교차성 복시, 주시시차

†

발 표 자 : 길민지, +82-33-649-7431, esther_7_1@naver.com

교신저자 : 박상일, +82-33-649-7406, sangil@cku.ac.kr

포스터 발표 02

주시시차를 이용한 근거리에서 

우세안과 비우세안의 편위량 비교

길민지 ･ 배형식 ･ 박찬영 ･ 박상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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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Brown-, gray- 착색렌즈를 착용한 후 색상 인식의 변화를 알아봄을 통해 착색렌즈가 색의 왜곡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방법

안질환이 없고 나안 및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색각이상이 없는 20대 성인 20명(남:10명, 여:10명, 평
균연령: 21.11 ± 1.25세)을 대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색채표준의 색상을 이용하여 

brown, gray 80 % 농도로 착색된 렌즈를 착용한 후 색상의 인식값은 명도, 채도, 색상의 변화값을 비교하

였다.

결과

Brown 착색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각각의 색에서 명도의 차이는 착용 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색은 없었으며 채도의 인식 변화량 마찬가지로 착색렌즈 착용으로 인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색상은 파란색을 인식하는 능력이 8.25± 0.24%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Gray 착색렌즈 착용시에는 녹색의 채도가 5.76±2.55% 감소하였으며 

노란색의 색상은 7.44±5.67, 파란색의 색상 12.57±6.01%로 명도는 3.89±0.54% 색상의 인식 능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Brown, gray 착색렌즈를 통하여 색상을 인식하였을 때 각각의 색에서 인식하는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푸른색의 색상은 brown, gray 착색렌즈에서 인식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Brown-, gray- 착색렌즈, 색상, 색인지

†

발 표 자 : 배형식, +82-33-649-7431, ds2fc3890@naver.com

교신저자 : 박상일, +82-33-649-7406, sangil@cku.ac.kr

포스터 발표 03

Brown-, Gray- 착색렌즈를 통한 색인지 변화에 관한 연구

배형식 ･ 하정미 ･ 김범각 ･ 김준석 ･ 박상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 130 -

목적

굴절이상 정시인 정상군과 눈 질환군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후의 굴절이상과 각막 전면난시의 변화

를 비교하여 수술 후 눈 질환이 예상 굴절이상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방법

K시 S안과에서 동축소절개를 통해 단초점인공수정체을 삽입하는 백내장수술 받은 환자 중 굴절이상 

정시(등가구면 ±0.50 D 이하)인 정상 환자와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 있는 눈 질환자 140명 140안을 대상

으로 수술 후 180일까지의 검사기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ARK-8900 (Topcon, Japan)과 AL scan®(Nidek, 
Japan)을 사용하여 타각적굴절이상도와 각막 전면난시를 각각 측정하였다.

결과

수술 후 예상 구면굴절력과 180일 경과 후의 구면굴절력 평균 차이는 정상군이 -0.09±0.27 D, 녹내장치

료군이 -0.22±0.26 D, 황반변성군이 -0.17±0.34 D 이었다. 수술 후 180일의 원주굴절력 평균 차이는 수술 

전과 비교하여 정상군이 -0.39±0.27 D, 녹내장치료군이 -0.41±0.34, 황반변성군이 -0.50±0.30 D로 나타났

다. 수술 전과 수술 후 180일의 각막 전면난시 평균차이는 정상군이 -0.25±0.13 D, 녹내장치료군이 

-0.20±0.10 D, 황반변성군이 -0.18±0.08 D 이었다.

결론

수술 후 예상 구면굴절력은 모든 군에서 원시화(+ 변화) 되었다. 동축소절개 수술 후 원주굴절력과 각

막 전면난시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원주굴절력은 황반변성군에서, 각막 전면난시는 정상군에서 가

장 크게 감소하였다.

주제어: 정시, 백내장, 각막 전면난시

†

발 표 자 : 김형준, +82-33-540-3410, lgacb981@naver.com

교신저자 : 조현국, +82-33-540-3411, hyung@kangwon.ac.kr

포스터 발표 04

정시안에서 눈 질환이 백내장수술 후 

예상 굴절이상도에 미치는 영향

김형준 ･ 김상엽 ･ 유동식 ･ 문병연 ･ 조현국*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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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 실린더 렌즈를 이용하여 유발된 원시성 단순난시가 보행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 및 시기능이상이 없는 평균나이 23.8±2.22 세의 25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완전교정 상태에서 -1.00 D, -2.00 D, -3.00 D의 실린더 렌즈의 축 방향을 양안에 180°, 90°, 우안 45°/좌
안 135° 방향으로 시험테에 장입하여 직난시, 도난시, 사난시를 정도별로 유발시켰다. 4km/h 속도로 설정

된 트레드밀 위에서 보행하는 동안 보행분석계(Optogait, Hospi, Italy)를 이용하여 유발된 각 원시성 단순

난시에 의한 보폭길이, 분속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각 유발된 원시성 단순난시상태에서 반복측정을 실

시한 후 완전교정상태와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유발된 원시성 단순난시에서 측정된 보폭 길이의 변화는 완전교정상태에서 측정한 값과 비교하여 

C-1.00 D로 유발된 직난시(F=3.982, p=0.021), C-1.00 D로 유발된 도난시(F=5.434, p=0.006), C-1.00 D로 유

발된 사난시(F=5.470, p=0.006)부터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분속수의 변화도 완전교정사태와 비교

하여 C-1.00 D로 유발된 직난시(F=4.509, p=0.013), C-1.00 D로 유발된 도난시(F=7.553, p=0.001), C-1.00 D
로 유발된 사난시(F=5.495, p=0.006)부터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난시 축 분류에 따라 같은 굴절력

에서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원시성 단순난시의 분류(직,도,사난시)와 관계없이 C +1.00 D 이상의 미교정된 난시는 보행 시 보행 패

턴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시성 단순난시의 광학적 교정은 안

정적인 보행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원시성 단순난시, 보행패턴, 보폭 길이, 분속수

†

발 표 자 : 최재혁, +82-33-540-3410, cjh0147@naver.com

교신저자 : 김상엽, +82-33-540-341, syk@kangwon.ac.kr

포스터 발표 05

유발된 원시성 단순난시가 보행패턴에 미치는 영향

최재혁 ･ 유동식 ･ 문병연 ･ 조현국 ･ 김상엽*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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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적녹필터를 이용한 프리즘 분리법에 따른 사위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 및 사시가 없으며, 과거 안과적 수술 경험이 없는 평균 연령 23.68±1.67 세의 대상자 25명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수동포롭터(Phoropter, 11625B, Reichert, USA)를 이용하여 자각적 굴절검사를 시

행한 후 일반적인 von Graefe법과 세 가지 조건(우안 red필터, 좌안 green필터, 우안 red-좌안 green필터)에
서의 von Graefe법을 각각 비교하였다. 모든 검사는 3회 반복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원거리에서 일반적인 von Graefe법과 세 가지 조건에서의 사위도의 변화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우안 red-좌안 non: p=0.694, 우안 non-좌안 green: p=0.892, 우안 red-좌안 green: p=0.208). 근거

리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우안 red-좌안 non: p=0.894, 우안 non-좌안 

green: p=0.205, 우안 red-좌안 green: p=0.608)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세 가지 조건에서 모

두 외사위 방향으로 크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적록필터를 이용한 프리즘 분리법에서 근거리 사위도가 외사위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적록

필터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적녹필터, 프리즘 분리법, von Graefe, 사위

†

발 표 자 : 박승철, +82-33-540-3410, tmdcjf5639@gmail.com

교신저자 : 유동식, +82-33-540-3415, yds@kangwon.ac.kr

포스터 발표 06

적녹필터를 이용한 프리즘 분리법에 따른 사위도의 변화

박승철 ･ 김상엽 ･ 조현국 ･ 문병연 ･ 유동식*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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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절력 검사에서 핀홀(Pinhole) 렌즈가 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 전신질환의 병력이 없고 이전의 안구 수술 및 약물 복용 경험이 없으며 조절력에 이상이 없는 

평균 연령 22.85±2.35세의 성인 20명(남 11, 여 9)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포롭터(Phoropter 
11625B, Reichert, USA)를 이용하여 자각적 굴절검사를 한 후 1mm 구경의 핀홀 렌즈를 가입 전과 후의 총

조절력을 측정하였다. 총조절력 측정은 40 cm 거리에서 (-)렌즈 부가법을 사용하였으며 우안과 좌안을 

각각 3회씩 반복 측정하였다.

결과

핀홀 렌즈를 가입하기 전과 후의 총조절력의 변화는 각각 8.53±1.77 D, 9.51±2.15 D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우안에서 핀홀 렌즈 가입 전과 후의 총조절력은 각각 8.46±1.52 D, 
9.43±2.18 D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008), 좌안 또한 8.59±2.03 D, 9.59±2.18 D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6). 우안과 좌안에서 핀홀 렌즈 가입 전과 후의 상관분석 결과, 우안과 좌안 모두에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우안 r: 0.824, p<0.001, 좌안 r: 0.784, p<0.001).

결론

핀홀 렌즈를 이용하여 조절래그로 인해 총조절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동공크기가 총조

절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다양한 구경의 핀홀 렌즈를 이용하여 

총조절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핀홀 렌즈, 총조절력, (-)렌즈 부가법, 동공 크기

†

발 표 자 : 장보경, +83-33-540-3410, qhrudxownd1@naver.com

교신저자 : 문병연, +82-33-540-3412, bymyc@nate.com

포스터 발표 07

핀홀 렌즈가 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장보경 ･ 김상엽 ･ 조현국 ･ 유동식 ･ 문병연*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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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홍채와 안저 이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ocular counter-roll(OCR)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 전신 및 신경성 질환, 사시가 없고 과거 안과적 수술 병력이 없는 평균 연령 22.51±1.78 세의 30
명(남 16, 여 14)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40 cm 거리의 근거리 시표를 주시하게 한 후 안과용 

카메라(DC-4, Topcon, Japan)이 장착된 세극등 현미경(SL-D701, Topcon, Japan)을 이용하여 오른쪽 및 왼

쪽 방향의 머리 기울기 조건(10°, 20°, 30°)에 따라 홍채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안저 이미지는 안저 촬영기 

(TRC-NW8, Topcon, Japan)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홍채와 안저 이미지 모두 우위안을 기준으로 하였

다. 각각의 이미지들은 Image J(Version 1.45, http://imagej .nih.gov/ij/download.html, USA)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OCR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오른쪽 10°, 20°, 30° 머리 기울기 조건에서 홍채 이미지와 안저 이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OCR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10°: p=0.458, 20°: p=0.336, 30°: p=0.136), 왼쪽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10°: p=0.884, 20°: p=0.580, 30°: p=0.712). 오른쪽 및 왼쪽 머리 기울기 조건에서의 상관분석 결

과, 모든 조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오른쪽 10°: p<0.001, r=0.882, 20°: p<0.001, r=0.984, 30°: 
p<0.001, r=0.976, 왼쪽 10°: p<0.001, r=0.963, 20°: p<0.001, r=0.974, 30°: p<0.001, r=0.973). 

결론

홍채 이미지와 안저 이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OCR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므로, OCR을 측정하는

데 홍채 이미지가 안저 이미지의 대안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Ocular counter-roll, 머리 기울기, 홍채 이미지, 안저 이미지

†

발 표 자 : 오광근, +83-33-540-3410, bird258@nate.com

교신저자 : 유동식, +82-33-540-3415, yds@kangwon.ac.kr

포스터 발표 08

세극등 현미경과 안저 촬영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Ocular counter-roll 비교

오광근 ･ 김상엽 ･ 조현국 ･ 문병연 ･ 유동식*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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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근거리 주시 시 단안에서 발생하는 조절성 난시를 개방형 자동안굴절력계를 활용하여 알아보고자 하

였다.

방법

개방형 자동안굴절력계(N-Vision K-5001, Shin-Nippon, Japan)로 측정한 굴절이상의 등가구면굴절력이 

0.00±1.00 D 이내이며, 조절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성인 남녀 14명(22.80±2.21세)의 26안을 대상으로 

개방형 자동안굴절력계를 이용해 원거리 시표(5 m)와 근거리 시표(40 cm)를 주시하게 한 상태에서 단안

의 굴절이상을 측정하였다. 근거리 시표 주시 시 개입된 조절에 의한 변화를 보정하기 위해 측정된 굴절

이상의 구면굴절력 값에 +2.50 D를 더한 후 파워벡터(M: 등가구면굴절력, J0: 난시축 90°와 180°의 벡터, 
J45: 난시축 45°와 135°의 벡터, B: 굴절력오차벡터)를 적용하여 근거리 주시 시 발생하는 조절성 난시를 

분석하였다.

결과

원거리 주시 시와 근거리 주시 시 측정한 굴절이상의 축방향, J0와 J4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구면굴절력, 원주굴절력, M과 B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0.05) 근거리 

주시 시 조절성 난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

근거리 주시 시 조절성 난시가 발생하며, 이는 근거리 시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거리 작업

이 많은 사람의 처방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조절성 난시, 근거리, 개방형 자동안굴절력계

†

발 표 자 : 김기창, +82-42-600-8427, kckim0420@naver.com

교신저자 : 김현정, +82-42-600-8427, kimhj@konyang.ac.kr

포스터 발표 09

개방형 자동안굴절력계를 활용한 조절성 난시에 관한 연구

김기창1 ･ 정수아2 ･ 김현정1,*

1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2원광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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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스마트폰 영상 시청 시 청색광차단렌즈 착용에 따른 청색광차단율 변화가 조절반응 및 조절래그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성인 남녀 34명(22.71±2.73세)을 대상으로 완전교정 시킨 후, Cont.(색농도 0%, 청색광차단율 0%) 상태

와 착색형 청색광차단렌즈 Y1(색농도 25%, 청색광차단율: 49.50%), Y2(색농도 50%, 청색광차단율: 
95.30%), Y3(색농도 75%, 청색광차단율: 99.50%)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각각 20분간 스마트폰 영상 시청 

전, 후의 조절반응량을 양안 개방형 자동안굴절력계(N-Vision K-5001, Shin-Nippon, Japan)를 사용해 측정

하고 이를 이용해 조절반응 및 조절래그를 구하였다. 그리고 각 청색광차단렌즈 착용 시 영상 시청 전, 후
의 조절반응과 조절래그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결과

모든 착용 청색광차단렌즈에서 스마트폰 영상 시청 전에 비해 시청 후에 조절반응의 비율은 증가하였

으며, 조절래그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착용 청색광차단렌즈의 색농도와 청색광차단율이 높을수

록 조절반응의 비율은 낮고, 조절래그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청색광차단율이 가장 높은 Y3 
착용 시 영상 시청 전과 후의 조절반응, 조절래그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49).

결론

스마트폰 영상 시청은 조절반응 및 조절래그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착용 청색광차단렌즈의 청색

광차단율 차이도 이들에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조절래그, 조절반응, 청색광차단렌즈, 스마트폰

†

발 표 자 : 전민석, +82-42-600-8427, alstjr105@naver.com

교신저자 : 김현정, +82-42-600-8427, kimhj@konyang.ac.kr

포스터 발표 10

스마트폰 영상 시청 시 청색광차단렌즈가 

조절반응 및 조절래그에 미치는 영향

전민석1 ･ 정수아2 ･ 김현정1,*

1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2원광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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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근거리 시표 주시 시 수평방향의 위치변화로 인한 폭주성 조절에 의해 발생하는 근거리 난시를 양안 

개방형 자동안굴절력계를 활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조절기능 및 폭주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양안 개방형 자동안굴절력계(N-Vision K-5001, Shin-Nippon, 
Japan)로 측정된 등가구면굴절력이 0.00±1.00 D 이하인 성인 남녀 14명(22.80±2.21세)의 26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원거리(5 m) 시표 주시 시와 근거리(40 cm) 시표를 각각 단안의 정면 또는 양안 중앙의 정면

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각 시표 주시 시의 굴절이상을 양안 개방형 자동안굴절력계로 측정하였다. 근거리 

시표 주시 시 측정된 굴절이상의 구면굴절력에 +2.50 D를 더하여 개입된 조절을 보정한 후, 근거리 시표

와 원거리 시표 주시 시 굴절이상의 차이 값을 파워벡터(M: 등가구면굴절력, J0: 난시축 90°와 180°의 벡

터, J45: 난시축 45°와 135°의 벡터, B: 굴절력오차벡터)를 적용해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근거리 주시 시 시표가 단안의 정면과 양안 중앙의 정면에 위치한 경우 구면굴절력과 축방향, J0, J45, B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 원주굴절력과 등가구면굴절력(M)은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5).

결론

근거리 주시 시에는 조절성 난시 뿐 아니라 폭주성 조절에 따른 근거리 난시도 함께 유발될 수 있으므

로 이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폭주성 조절, 근거리 난시, 조절성 난시, 양안 개방형 자동안굴절력계

†

발 표 자 : 정수아, +82-63-840-1346, jsua@wu.ac.kr

교신저자 : 김현정, +82-42-600-8427, kimhj@konyang.ac.kr

포스터 발표 11

양안 개방형 자동안굴절력계를 활용한 

폭주성 조절에 따른 근거리 난시에 관한 연구

정수아1 ･ 김기창2 ･ 김현정2,*

1원광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2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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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우리 눈에 사시가 있는 경우에 조절, 버전스, 안구운동에 이상이 있으며, 신체 협응에도 이상이 있는 경

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시기능 훈련이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 협응 운동을 포함한 시기능 

훈련을 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 대하여 조절, 버전스, 안구운동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남녀 만 8세~ 25세 20명의 사시 환자를 대상으로 주 2회, 회당 50분, 12~18개월 정도의 시기능 훈련을 

하였다. 훈련기간 중 6개월간의 신체 협응 운동으로는 Angel in the snow, Tooties toss, Ball bounce, Line 
walk, Sunny visual motor, Directional arrow 등을 시행하였다.

결과

1년 이상 시기능 훈련을 한 결과 신체 협응 운동을 통한 시기능 훈련을 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서 조

절, 버전스, 안구운동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향상을 보였고, 신체 협응 운동을 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

에서 보다 시기능 훈련에서 더욱 빠른 효과가 있었다.

결론

시기능 훈련이 사시 환자들의 조절, 버전스, 안구운동 등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신체 

협응 운동을 추가하여 훈련을 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빠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신체 협응 운동을 포함한 시기능 훈련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Vision therapy, Body coordination, Strabismus 
†

발 표 자 : 이주학, +82-53-850-2551, bdokorea@naver.com

교신저자 : 김기홍, +82-53-850-2551, kkh2337@cu.ac.kr

포스터 발표 12

Effect of Coordination Exercise on 

Visual Function Training

이주학 ･ 하병호 ･ 김기홍*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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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포괄적인 시기능평가를 통해 시기능이상이 있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시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읽

기, 쓰기, 연산 능력(3R)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한다.

방법

집중력저하, 독서시 빠른 피로감 등의 학업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아동 13명(12.05±2.80세)를 대상으

로 시기능평가와 시지각, 시각-운동협응 및 안구운동성을 평가하여 시기능훈련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결과

훈련 후 시기능의 변화는 시기능에서 조절력이 평균 7.94±7.41D에서 17.52±4.04D로, 조절용이성이 

2.86±3.23cpm에서 12.34±4.90cpm으로, 버전스용이성에서 3.38±3.83cpm에서 11.00±5.15cpm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시지각의 변화는 형태항상성이 86.53±36.29에서 125.07±15.65로 큰 폭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순차적기억이 100.38±19.08에서 111.92±12.50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

다. 시각-운동협응은 102.33±8.77에서 109.25±5.89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안구운동성은 수직평가에서 

103.46±23.64에서 112.00±2.20으로, 수평평가에서 102.38±21.85에서 113.30±21.48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결론

시기능훈련 후 시기능의 향상으로 시지각, 시각-운동협응, 안구운동성의 개선을 확인하였다. 학습의 

기본 요소인 읽기, 쓰기 및 연산 능력은 시각정보처리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시기능훈련을 통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시기능훈련, 학습능력, 시지각, 시각-운동협응, 안구운동성

†

발 표 자 : 이승덕, +82-53-625-6953, scottlee85@nate.com

교신저자 : 이현미, +82-53-850-2552, hmlee@cu.ac.kr

포스터 발표 13

Vision Therapy를 통한 시각정보처리기술의 향상과 

읽기, 쓰기, 연산 능력(3R)과의 연관성

이승덕 ･ 이현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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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발포제와 천연다당류 그리고 금속이온을 이용하여 산소투과율, 습윤성, 인장강도를 향상시키고 단백

질 흡착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방법

콘택트렌즈의 제작은 HEMA와 MAA, styrene, 그리고 Sodium carbonate(SC)를 사용하였으며, 가교제 

EGDMA와, 개시제 AIBN을 사용하여 Casting mold 방법으로 열 중합하였다. 천연다당류를 콘택트렌즈에 

가교시키기 위해 IPN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4시간동안 진행하였다. 천연다당류가 가교된 렌즈를 금속

이온에 담궈 함수율, 산소투과율, 접촉각, 인장강도 및 단백질 흡착량을 측정하였다. 천연다당류는 알긴

산과 히알루론산을 사용하였으며, 금속이온은 CaCl2를 이용하였다.

결과

발포제가 첨가된 시료는 발포제를 첨가하지 않은 시료와 비교했을 때, 함수율은 약 2배, 산소투과율을 

약 4배정도 증가하였으며, 접촉각은 16.12% 감소하였다. 하지만 인장강도는 월등하게 낮아졌다. 알긴산

과 히알루론산을 첨가하였을 때 발포제가 첨가된 시료보다 접촉각이 감소하였으며, 단백질 흡착량이 감

소하였다. CaCl2의 첨가로 인해 함수율, 산소투과율, 습윤성 등 다른 물리적 성질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인장강도 또한 향상되었다.

결론

발포제와 천연다당류의 첨가로 인해 물리적 성질이 월등히 향상되었으며, 금속이온을 첨가하여 기계

적 성질도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다공성 하이드로겔에 금속이온을 첨가함으로서 높은 함수율과, 산소투

과율, 습윤성을 유지하면서 취급에도 용이한 콘택트렌즈 소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다공성 하이드로겔, 천연다당류, 금속이온, 함수율, 산소투과율, 인장강도

†

발 표 자 : 고나영, +82-53-850-2552, sldspdla123@naver.com

교신저자 : 이현미, +82-53-850-2552, hmlee@cu.ac.kr

포스터 발표 14

천연다당류와 금속이온에 이용한 

다공성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물리･기계적 특성

고나영 ･ 이현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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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알긴산과 금속이온이 도입된 다공성 실리콘하이드로겔 콘텍트렌즈를 제작하여 금속이온이 콘택트렌

즈의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방법

3-(Trimethoxy silyl)propyl methacryl(TMSPM)의 실리콘 단량체와 발포제인 sodium carbornate를 이용한 

다공성실리콘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콘택트렌즈에 상호침투가교(IPN)법으로 

alginate로 결합시키고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Na+, Ca2+ 등 금속이온을 결합시켰다. 콘택트렌

즈의 성능평가를 위해 함수율, 산소투과도, 광투과율, 접촉각, 단백질흡착, 파단강도, 표면측정 등의 물리

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결과

제작한 시료 모두 광투과율은 91%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포제를 사용하여 발포시킴으로써 함수

율, 산소투과도, 습윤성, 단백질 흡착과 같은 물성이 월등히 향상하였지만 파단 강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시료를 IPN함으로써 파단강도를 포함한 다른 물성들이 더욱 향상되었다. 금속이온이 첨가된 시료에서

는 파단강도가 향상되었지만 함수율, 산소투과도, 습윤성이 감소하였으며 단백질 흡착이 증가하였다.

결론

발포제를 사용하여 물리적 특성이 향상된 고기능성 다공성 실리콘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제작하였

고 다공성 실리콘하이드로겔의 단점인 약한 기계적 강도를 알긴산과 금속이온으로 보강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콘택트렌즈, 다공성, 실리콘하이드로겔, 발포제, 알긴산, 금속이온

†

발 표 자 : 배주현, +82-53-850-2552, hanghing@naver.com

교신저자 : 이현미, +82-53-850-2552, hmlee@cu.ac.kr

포스터 발표 15

알긴산과 금속이온이 다공성 실리콘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배주현 ･ 이현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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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형을 대상으로 피부와 눈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지식과 그에 따른 행동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대전지역 13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들의 학부형을 대상으로 자외선 차단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행

동을 설문조사하였다. 지식에 대해 3가지 문항, 지식에 따른 행동으로 4가지 문항을 설문문항을 구성하였

다.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5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

자외선의 지식에 대한 설문에서, 자외선이 피부손상(95.4%)과 눈 손상(93.8%)을 유발할 수 있다는 높

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식인 SFP-50의 자외선 차단력은 

35.8%만이 알고 있었다. 지식에 따른 행동에 대한 설문에서 엄마의 83.8%는 자외선 차단제를 ‘야외활동

이나 햇빛이 강한 날 또는 매일 사용한다’, 3.2%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반면에 아빠의 32.7%
는 자외선 차단제를 ‘야외활동이나 햇빛이 강한 날 또는 매일 사용한다’, 34.7%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유치원 아동의 43.8%는 ‘야외활동이나 햇빛이 강한 날 또는 매일 사용한다’, 6.8%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아빠의 86.5%, 엄마의 89.4%, 아동의 63.0%가 선글라스를 소유하고 있었다. 선글라

스 착용이유로 아빠와 엄마 모두 ‘눈이 부셔서(아빠 44.6%, 엄마 42.4%)’, ‘자외선 차단하려고(아빠 

42.7%, 엄마 38.6%)’ 순으로 답하였다. 선글라스 착용 시기를 묻는 설문에는 아빠 엄마 모두 ‘여행 등 특

별한 날 착용(아빠 45.3%, 엄마 44.4%)’, ‘주말 착용(아빠 33.5%, 엄마 41.5%)’ 순으로 답하였다.

결론

자외선이 피부와 눈에 손상을 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다. 피부와 눈에 대한 자외선 차단에 대한 행동은 아빠와 엄마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엄마는 자외선에 의

한 피부손상에 많은 관심이 있는 반면에 눈 손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빠는 자외선에 의

한 피부손상과 눈 손상에 대한 관심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선글라스 착용이유와 착용시기에서는 아빠와 

엄마 모두 주말이나 여행 등 특별한 날에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도 자외선을 

차단하려는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안경사 단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외선이 

눈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홍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자외선, 피부손상, 눈 손상, 자외선 차단

발 표 자 : 김정현, +82-42-670-9286, kjh9286@hit.ac.kr

교신저자 : 이  현, +82-42-670-9236, leehyun@h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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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유치원 학부형의 자외선 차단에 대한 지식과 행동

김정현 ･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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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회사별 비구면 디자인에 따른 멀티포컬콘택트렌즈의 원용부 굴절력 차이를 동공크기에 따라 확인하

고자 한다.

방법

남녀 대학생 30명(남 12명 26.33±5.42세, 여 18명 22.22±1.00세)을 대상으로 두 종류의 멀티포컬콘택트

렌즈를 우안과 좌안에 각각 착용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의 평균 굴절이상은 남학생의 경우 

우안 -2.79±1.96D, 좌안 -2.35±1.75D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우안 -2.31±2.34D, 좌안 -2.13±2.15D이었다. 
실험에 사용한 멀티포컬콘택트렌즈는 모두 근용부 중심디자인으로 원용부 굴절력이 주변부에 분포되어 

있다. 원용부 굴절력이 주변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도에 따른 동공크기가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소시와 암소시에서 각각 비교하였다. 주변부에서 구현되는 실제 원용부 굴절력의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 원용부 굴절력은 0.00D, 가입도는 Low인 렌즈를 이용하였다. 렌즈 착용 전 나안상태에서 굴절이

상정도와 착용 후 굴절이상정도를 비교하여 실제 주변부에서 구현되는 원용부 굴절력에 차이가 있는지

를 비교하였다. 굴절이상정도와 동공크기는 자동굴절검사기(POTEC PRK-700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굴절이상정도는 0.01D step으로 측정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

명소시 상태에서 C사 렌즈를 착용한 우안의 경우는 착용 전 굴절력이 -2.66±2.03D에서 착용 후 

-2.77±1.96D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51). D사 렌즈를 착용한 좌안의 경우는 -2.40±1.90D에서 착용 

후 -1.94±1.72D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p=0.000). 암소시 상태에서 C사 렌즈를 착용한 우안의 경우는 착

용 전 굴절력이 -2.75±2.02D에서 착용 후 -2.79±2.12D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91). D사 렌즈를 착용

한 좌안의 경우는 -2.48±1.90D에서 착용 후 -2.04±1.87D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p=0.000). 

결론

중심부 근용 디자인의 멀티포컬콘택트렌즈의 경우 비구면 디자인에 따라 실제로 구현되는 원용부 굴

절력이 표기된 굴절력과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처방값에서 회사별 제품이 갖는 굴절력 오차를 고려하여 

처방해야 한다. 
†

주제어: Multifocal Contact Lenses, Pupil size, Refractive Power

발 표 자 : 이상기, +82-42-670-9286, young080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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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포컬콘택트렌즈 디자인에 따른 원용부 굴절력의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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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학생들에서 야간근시 발생빈도와 평균야간근시량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남녀 대학생 50명(남 30명, 여 20명)을 대상으로 야간근시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남학생의 나이

는 평균 22.93±1.91세, 여학생은 21.60±1.70세였다. 남학생의 평균 구면 굴절이상정도는 -3.54±2.88D이고, 
평균 난시정도는 -1.09±1.03D였다. 여학생의 평균 구면굴절이상정도는 -1.86±2.16D였고, 평균 난시정도

는 -0.60±0.89D였다. 야간근시량의 측정을 위해 모힌드라(Mohindra Retinoscopy) 암실 검영법을 이용하였

다. 일반조명 상태에서 원용안경처방 검사 후 암실 상태에서 검영법을 시행하여 야간근시량을 계산하였

다. 피검사자에게 50cm에 위치한 검영기 불빛을 주시하도록 하고 검사 하지 않는 눈을 차폐한 상태에서 

검사하는 눈의 구면굴절력 변화를 기록하였다. 암순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암실상태에서 5분간 적응 

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검사거리 보정 후 계산한 야간근시가 (+)값 또는 0.00D로 나온 경우는 50명 중 4명이었으며, 이들의 평

균 야간근시량은 +0.13±0.19D로 나타났다. 4명을 제외한 46명의 평균 야간근시량은 -1.18D±0.60D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야간근시 처방에서 실제 야간근시량의 1/2 정도 처방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값
에서 -0.25D까지를 야간근시 미발생군으로 규정할 경우는 50명 중에서 8명 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야간근

시량은 -0.06±0.23D로 나타났다. 8명을 제외한 42명의 평균 야간근시량은 -1.27±0.55D로 나타났다.

결론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중 16%에서 야간근시량이 측정되었으며, 야간근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한다면 

실측된 야간근시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야간근시 처방은 실제 야간근시량의 절반정도가 일반적이므

로 약 -0.50D~-0.75D 정도가 처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Night Myopia, Dark focus of Accommo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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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실 검영법을 이용한 대학생들의 평균 야간근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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